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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초의 세상은 무한한 어둠만이 존재했다. 

이는 잠시, 눈부신 빛이 어둠을 밝혔다. 

 

이윽고, 빛은 세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새파란 기운을 머금고 

날아올라 광활한 하늘이 되었다. 

 

다른 하난 붉은 기운을 둘러매고 

낙하하여 생명의 땅이 되었다. 

 

마지막 빛은 그들 사이에서 

새하얀 기운을 담아 인간이 되었다. 

 

어느 날, 하늘과 땅은 인간에게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의 기를 줄 테니 

대신 그 기를 담을 그릇을 만들라고 

하지만 그 어느 인간도 이를 만들 수 없었다. 

 

 

천지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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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였다. 

겨레 중 한 명이 붓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하늘의 기운을 담을 ‘·’ 

땅의 기운을 담을 ‘ㅡ’ 

마지막으로 겨레의 기백을 담을 ‘ㅣ’라는 그릇을 

 

천지는 기뻐하며 서로 어우러졌다. 

그 후, 겨레에게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다. 

 

‘천지인’이 한데 엉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그 겨레는 ‘� ’이라 불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은 작지만 큰 선물 

‘한글’ 

 

원래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지만 

의 뒤를 이은 한글이 천지의 선물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